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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학과, 전공과 관계없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양한 학교, 학과, 전공간의 연합을 통한 참여도 적극 권장합니다. 

 

* 주제에서 제시되는 [파크랜드] 브랜드를 기업 브랜드, 개별 브랜드 또는 다른 샵인

샵 브랜드 전체를 포함한 패밀리 브랜드(또는 유통 브랜드) 중 어느 관점에서 보고 

과제를 진행할 지는 귀하(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깁니다. 

 

* 환경 분석과 같은 도입 부분에 중심을 두기 보다, 차별적이고 구체적인 전략 제안

에 더 비중을 두고 과제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제 안내> 

 

 

주제 1> 파크랜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상품 제안 

 

대한민국의 대표 비즈니스 웨어로 오랫동안 자리매김되어 온 파크랜드가 패션 시장 

환경의 변화를 주도하고 선도적인 위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경쟁

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파크랜드는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대응하고 고객층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현안 

해결을 위하여, 어떠한 변화의 방향성을 가지고 상품력 강화를 이끌어 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에 파크랜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고 보다 많은 고객들의 매장 방문과 구

매를 유도할 수 있는 차별적인 신상품 개발 전략을 제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상품 

개발은 단일상품 기획, 상품라인(또는 카테고리) 개발, 신규 브랜드 런칭, 기존 상품 

리뉴얼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여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접근 중 어

느 쪽을 중점적으로(또는 함께) 다루느냐는 귀하(팀)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르면 됩니다. 

단, 전략 제안에 있어 도식화나 시각화 등 디자인 중심의 상품 기획이 아닌 컨셉 및 

새로운 카테고리(또는 품목/아이템)를 기획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

리고 개발된 신상품을 마케팅(판매, 유통, 커뮤니케이션 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함께 기획해 본다면 보다 완성도 있는 신상품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상품 개발에 앞서 파크랜드의 시장 환경과 브랜드 포트폴리오에 따라 신상품의 

개발과 전략 수립에 다가가는 과정을 통해 본 과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

으리라 봅니다. 

 

 

 

 

 

 

 

 

<다음> 



주제 2> 리테일 환경 변화에 따른 파크랜드 매장의 새로운 역할 

 

코로나19로 디지털과 온라인 일상화가 더욱 가속화됨에 따라 소비 트렌드 뿐 아니

라 리테일 환경 또한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유통채널 이동과 함께 기업들은 온·오프라인 경험을 유

기적으로 연결하는 옴니채널을 구현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매장의 역할 역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리테일 환경 변화에 따라 기업들은 기존 오프라인 매장의 

역할을 다시 정의하고, 새롭고 다양한 개념과 역할의 오프라인 매장을 선보이는 등 다

양한 방식으로 판매의 장을 구축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분은 오프라인 판매채널 중심의 파크랜드가 리테일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유통전략을 어떠한 방향으로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 

좋을지 다양한 관점에서 제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파크랜드 오프라인 매장의 새로운 역할을 

정의하고, 이에 따라 파크랜드 만의 차별적인 매장(유통)전략을 고객의 관점에서 구체

화시켜 수립해 본다면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매장,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제공하는 매

장, 지역/장소에 특화된 매장, 브랜드 지향의 콘텐츠를 가진 매장, 브랜드에 특화된 옴

니채널 매장 등과 함께 이 외에도 다양한 매장의 역할(들)에 대해 고려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단, 전략 제안에 있어 보편적이거나 온라인 편중의 옴니채널 전략 등의 제안

은 지양하기 바랍니다.  

 

 

 

 

 

 

 

 

 

 

<끝> 


